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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2016년 1월에 취업자 수는 33만 9천 명 증가

- 지난달 49만 5천 명 증가에는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음

⊙ 고용률은 0.1%p 상승하였는데, 이는 여성 고용률 증가 때문임

- 여성 고용률이 0.4%p 상승하였으나, 남성 고용률은 0.2%p 하락

- 여성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

⊙ 청년 고용률은 0.4%p 상승하였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

- 2015년 초반에는 재학생, 후반에는 졸업생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, 2016

년 1월에는 재학생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청년 전체의 취업자 증가폭이 

크게 축소되었음

- 특히 지난 몇 달간 재학생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, 고용률의 변화 없이 이러

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취업에 실패하여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예정자들이 늘어났

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

∙ 2월과 3월 20대 취업자 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음

※ 전국 4년제 대학 138곳 중 98곳(약 71%)에서 졸업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음

- 상식적으로는 20대 초반 인구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폭이 커

지면서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,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를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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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는 힘듦

⊙ 업종별로 보면,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업의 취업자 감소폭

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약화

-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, 세부 업종별 취업자 증감에도 큰 변화

는 없음. 조선업 구조조정 및 무역량 축소의 영향을 받아 증가폭은 축소되겠지만 

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

-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매우 큼. 2~3개월 동안 상당한 취업자 감소는 있겠지

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

∙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진행된 급격한 취업자 증가(2015년 1월이 고점)가 

있은 후 2015년 상반기 중에 고용조정이 있었고, 그 이후에는 일정한 고용규모

를 유지하고 있음

-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국면에 있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월별 

변화폭이 매우 클 것임

-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되었으나, 금융업의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

증가폭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, 소폭의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

- 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와 보건업 취업자 수 감소로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

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. 보건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는 기저효과가 매우 큰 

것으로 판단되며, 이러한 상황은 상반기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-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에도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며 금

년 중에 증가폭 축소가 더 심해지면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

자 수 증가폭은 현재보다 축소될 수도 있음

⊙ 종합하자면, 2015년 12월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, 

2016년 1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15년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였음

- 상반기 중에는 1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

높음


